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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 들러 해남 가는 길은 항상 그림이

다 어쩔수없이멈춰 쉬어가야만하는그

림같은우리남도의으뜸길이다 영암 듬

직한 월출산이 나를 멈추게 하고 고개 넘

어휘돌아강진길로들어서면월출산뒷자

락이나를설레게한다 이것은유혹이다

감히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 보랏빛과

푸른빛이섞여서기묘한색상을만들어내

는월출산은웅장함과기묘함이조화스럽

다 그 거침없는자신감 가득한 기세에 이

끌려 계곡의 끝으로 들어가면 거기 조용

히숨어있는절이있다

강진길에는무위사가숨어있다무위사

의 극락보전은 정갈하고 단아하다 툭 떨

어진 맞배지붕이 그렇고 양쪽 벽체의 기

하학적인 구성 그리고 그 색감은 황토의

자연스러움이 햇살에 반응한다 시간에

따라 다른 색감을 보여준다 자연의 흐름

과 어울리도록 안배한 그 공간감이란

월출산무위사를들러야하는이유가여기

공간감에있다

작가라면 무위를 알아야하는 이유에서

이다 그냥있는그대로의모습 최소의작

위 무엇을빼고무엇을더해야하는가?자

연스러움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두어야하

는 그림쟁이의 일은 어떻게 자연스러움

에 닿는가 하는 문제에 항상 다다르기 때

문이다그리고나름의상상력이전체적인

그림의 느낌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여기

극락보전의 백의수월관음 후불벽화는 그

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설은 정말 순수

하다

한 고승이후불벽화를그리겠다고나선

다 49일인지 100일인지모르지만 완성되

기 전에누군가엿본다 파랑새가붓을물

어 그림을 그리더라 인기척을 느낀 파랑

새는붓을놓고홀연히사라져버린다 눈

동자를그리지못한채

허망한 설화이지만 무위의 순수함이

그대로느껴진다무위자연에완성이있겠

는가

이번광주로띄우는그림편지의그림은

십여년 전의 옛 시간에 맞춰 그렸다 소박

하지만절제된미를갖췄던 내마음의절

이것저것내기억속에들어선것들로만그

려보았다 주변 사물을 죄다 작게 만드는

묘한매력을갖고있는큰나무세그루가

주제이다 파랑새가 한참을 망설임으로

앉아있었을나무아닐까?

무위사는 해거름이 참 좋다 어쨌든 무

위사를 버리듯 나온다 아쉬움 남는 파랑

새처럼

강진읍 감칠맛나는식당을그냥지나쳐

야하나? 영랑생가를들러모란있는장독

대구경을해야하나?동백숲백련사는어

떡하나?다산초당은또어쩌지

에라 그냥 가자 해지기 전에 녹우당을

가자 커다란은행나무 반기는 곳 비자나

무숲 서늘한곳 빨리가서녹우 그 푸른

빗소리를들어보자

나는 가끔 문화 관련사업을 하는 후배

들과술자리를한다 그때마다으레운업

(芸業)이라는녹우당의편액을내놓는다

우격다짐 나만의 썰을 펼치면 슬슬 문화

의 개념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운업 편액

은 원교 이광사가 쓴 글이고 동국진체의

결론이라는 등 옥동 이서가 효시라는 동

국진체의 편액이 녹우당이라는 등 고산

선생이 여기 연동마을에 얼마나 살았을

까 백련지때문에연동마을이되고 비자

나무를심은이유등등 아는 체를주절주

절한끝에운업(芸業)의뜻을얘기한다

경작할운잡초를정리하고숲과밭을

무성하게 하라 그 일이 네가 할 일이다

이게 Curture잖아

날마다꾸준히스스로할일을해라

문화는꽃이아니라토양이다라고얘

기하면 다들고개를끄덕여준다 좋은토

양에좋은뿌리가들고튼튼하게할수있

어야 강한 줄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

다 600년을 이어온 윤씨 가문의 가보는

운업(芸業)이다 우리 후세들에게보낼코

드는 무얼까? 운업(芸業)이다 좋은 생각

을하기에어려운시간은없다

월출산에서 무위를 보고 녹우당에서

운업을배운다

※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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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의수월관음월출산무위사

영암월출

해남녹우당

월출산 무위사 나무 위 파랑새는 어디 갔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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